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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O 리그, <B TOGETHER 119> 캠페인 소방관 초청 행사 진행
- 8월 18일(일) 잠실, 고척, 대구구장을 시작으로 소방관 가족 초청 행사 실시 -
- 소방관 복지를 위해 후반기 관중 1인당 119원 적립, 현재 약 7,200만원 누적 적립 -
2019. 8. 16. (금)
KBO(총재 정운찬)와 10개 구단이 <B TOGETHER 119>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방관 가족 야구장 초청 관람 행사를 실시한다.
<B TOGETHER 119>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팬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KBO와 10개 구단이 기획한 캠페인이다. 
KBO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연계해 각 구단의 연고 지역 소방관 가족 무료 초청 관람과 시구 이벤트를 진행하며, 모든 구단이 8월 18일(일)부터 순차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. 
첫 시작일인 8월 18일(일)에는 3개 구장에서 행사가 진행된다. 고척(한화-키움)에서는 단체 관람과 함께 심장정지 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인증서 ‘하트세이버’ 최다 수상자(25개)인 25년차 베테랑 김만선 소방관이 시구자로 나선다.
같은 날 잠실(롯데-두산)에서는 올해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광용 소방관이, 대구(LG-삼성)는 ‘2019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’ 최강소방관 경기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정재헌 소방관이 시구자로 선정됐다.
8월 22일(목) 잠실 NC-LG전에서는 지난 5월 야간근무 도중 심장이 멈춘 2명의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서강윤 소방관이 시구를 맡았다.
NC는 8월 중 소방관 시구·시타, 애국가 제창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‘하트세이버 리멤버 데이’를 진행할 계획이다. 한화, SK, KT, 롯데, KIA는 행사 일정 및 시구자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. 
KBO는 지난 7월 열린 올스타전에서 <B TOGETHER 119> 캠페인을 선포한 이후 소방관 복지 지원을 위해 후반기 입장 관람객 한명 당 119원을 적립해 순직·공상 소방관 가족 장학금, 투병 소방관 치료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. 7월 26일부터 적립을 시작한 이후 13일 현재까지 608,051명이 입장해 총 72,358,069원이 누적됐다.  끝.
* 별첨. 2019 KBO 올스타전 <B TOGETHER 119> 캠페인 발표 이미지 1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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